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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, 항공운임 최대 20% 
마일리지 결제 가능하다

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최대 20%

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‘마일리지 복합결제’ 

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. 

대한항공은 6일, 이달 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

‘마일리지 복합결제’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 이

에 따라 항공 운임의 80%는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

고 나머지 운임은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. 마

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.

마일리지 복합결제 때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

수요·노선·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실제 구

매가 이뤄질 때 환산 가치를 알 수 있다.

대한항공은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을 보완해 2023년

부터 이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.

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

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 기준 변경 

등의‘스카이패스’제도(우수 회원 혜택 제도) 개편 시

행일도 2년 늦춰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

침을 바꿨다.

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

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,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

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

바 있다. 이 방안에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

을 최대 300%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

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%까지

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.

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

는 자격 조건을 완화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. 평생 

우수회원 자격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운영되고, 이

후부터는 사라진다.

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

가로 사용기한도 연장했다. 한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

마일리지(2020년 말 만료분)도 추가 연장돼 내년 말까

지 사용할 수 있다. 

더 자세한 내용은 https://news.koreanair.com을 방문

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소망소사이어티,
시신 기증 관련
웨비나 개최

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마무리'를 비전으

로‘웰 비잉, 웰 에이징, 웰 다잉’을 캠페인을 

전개하고 있는‘소망소사이어티’(이사장 유

분자)가 1월 13일(수) 오전 10시 30분 올해 첫 

웨비나를 연다.

이날 행사에는 UC어바인 시신 기증 프로

그램의 마크 브룩스 부장이 강사로 나서 시

신 기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

점에 대한 질문에 답해준다. 또 지난 연말에 

소망에서 실시한 시신 기증과 관련된 설문조

사 내용(관련기사 본보 1346호“의학·사회 

발전 기여할 것”)을 공유한다.

지난 연말 소망소사이어티가 시신 기증을 

약속한 한인 356명(남성 142명, 여성 214명)

을 대상으로 2달여에 걸쳐 전화 인터뷰한 결

과에 따르면 시신 기증을 약속한 이들의 연

령대는 70~80대가 전체의 79%(281명)에 달

했다. 이어 60대(52명), 90대와 50대가 각각 

10명, 40대 4명 순이었다. 또 이민 기간이 길

수록 시신 기증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

었다.

웨비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11일(월)

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웨비나로 입장할 수 

있는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.

▶ 문의 및 참가 신청: (562) 977-4580

     somang@somangsociety.org

어바인시, ‘미주 한인의 날’ 축하 결의문 선포

어바인 시의회가‘미주 한인의 날’축하 결의문을 선

포한다.

5일 어바인시는“이달 12일(화) 오후 4시 열릴 정기회

의에서 파라 칸 시장이 미주 한인의 날(1월 13일)을 기념

일로 선포하고 축하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어바인시는 또“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 행사에 개

인의 시의회장 입장을 제한한다.”며“이 행사는 케이

블 TV(콕스 30번, U-버스 99번) 또는 시 온라인 방송

(cityofirvine.org/ictv)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.”고 

전했다.

‘미주 한인의 날’은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들의 개척정

신과 애국심을 선양하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기

여한 헌신적인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 간의 

우호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13일 연방하원에서, 

같은 달 16일 연방상원에서 매년 1월 13일을‘미주 한인

의 날(The Korean American Day)’로 지정하기로 함에 

따라 제정됐다. 

1월 13일은 1903년 같은 날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

수 밭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디며 미주 이민이 

시작된 날이다. 

▲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결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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